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2026년 5월 사역 소식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샬롬입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감사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믈라에 위치한 이스라엘 국적의 아랍인들을 위한 

새로운 재활 센터의 리노베이션이 마침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음 달에 이 새로운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중독과 노숙으로 고통받는 이들,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 

새로운 이민자들, 장애를 가진 이들, 노인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취약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호도, 

지원도, 안정도, 그리고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공동체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동일한 취약한 계층이 현대적인 형태로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과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과부들과 동일한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과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여전히 ‘나그네’로서 새로운 땅과 문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이나 노숙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 트라우마, 학대, 거절, 깊은 

고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그 동일한 긍휼로 이들을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since 2005 



나누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10월 7일 사건의 수많은 여운 중 하나로, 한때 

온 나라를 뒤흔들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고르 피브네브 경찰관은 가자지구 인근 

공동체에 있던 아내 헨과 세 딸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며 

테러리스트들과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가족은 그날의 비극 

속에서 생존했지만, 그 트라우마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 끝에, 그는 

결국 1년 반 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야 헨은 자신이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그녀는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저희 사역팀은 이 가족이 

아쉬켈론으로 이사한 이후 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품, 아이들의 옷, 신생아를 위한 물품, 

그리고 선물로 성경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비극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사라지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헨과 그녀의 

자녀들 곁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로와 힘, 필요의 공급과 

트라우마로부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상실과 불확실함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성 쉼터 소식 

최근 저희 쉼터에는 두 명의 새로운 여성들이 

입소하였습니다.  

소냐*는 몰도바 출신으로, 취업 비자로 

이스라엘에 와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 다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그녀를 만난 

신자들을 통해 저희 쉼터와 연결되었고, 쉼터에 

머무는 동안 성경 공부와 교제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후 아쉬켈론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로나*도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 

거주해 왔으며, 과거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로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삶의 안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진심으로 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쉼터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자신의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나누며, 과거의 반복된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Worship night at the Shelter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개방성과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을 보며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쉼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단지 

안전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 

 

저희 사역을 위해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 여러분께서 도우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저희 사역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사역에 관심을 가질 만한 개인이나 교회, 
단체를 알고 계신다면, 이 소식지를 전달해 주시거나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 

주님의 종 된 

도브와 올가 비카스, 그리고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For more information and for donation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avivministry.com 

 

Aviv Ministry Aviv Ministry Israel avivministry dovbikas@gmail.com 


